
       지난 주일 민영미 선교사의 사고 소식을 전하며 기도를 

부탁했습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민영미 선교사가 하

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. 소식을 

접하며 많이 황망하고 안타깝습니다. 함부로 의미를 말할 수도 

없습니다.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

사하시는 주님을 알고, 믿고,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 

      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되다니…, 선교사로 헌신해

서 이제 적응해서 잘 할만한 할 때인데…  우리의 황망함은 대

체로 이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. 그런데 저는 민영미 선교사를 

생각하며 Ruby Kendrick(1883-1908) 선교사를 떠올렸습니다. 

양화진에 가면 그의 비석에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. “If I had a 

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” 천 개의 

목숨의 있다면 모두 한국에 주고 싶다는 그녀는 25세 나이에, 

한국에 온지 1년도 되지 않아, 맹장염으로 죽어가며 그렇게 한

국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.  

      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

십니다. 이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. 

“주께는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

말라(벧후 3:8)” 영원 속에서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

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실까요? 시간의 양이 아니라 

질일 것입니다.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, 어떻게 살았느냐 입

니다. 짧은 시간을 살며 선교사로 헌신한 민영미 선교사의 삶은 

영광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여행이었을 것입니다.  

      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. “범사에 감사하라 이

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” 황

망한 소식을 접하고,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살지만, 우리는 여

전히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. 모든 상황 속에서 

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. 지난 일 년을 돌아보

며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, 감사를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

를 소망합니다. 


